
사진제공 : 공원여가과 김지석, 역사강사 김완숙 

북서울꿈의숲 
역사2호

위 사진을 보면 한옥이  이렇게 두 채로 나누어져 있어요.

이렇게 집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여자와 남자가 일곱 살 때부터 마주치지 않도록 생활 했기 때문인데요,

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은 ‘사랑채’, 여자들이 생활하는  곳은 ‘안채’라고 불렀답니다~ 

일곱살이 된 남자아이는 사랑채에서 글공부를 시작했고, 여자아이는 안채에서 바느질을 배웠다고 해요~ 

사랑채 안채

여러분! 북서울꿈의숲 내에 '창녕위궁재사'라는 이름의 한옥이 자리하고 있어요.

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한 번 했었는데 기억하죠? 오늘은 이 한옥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?

* 지난 시간 창녕위궁재사에 대한 내용은 역사1호를 참고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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